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8:26-39(현대인의 성경) 

 

1. 말씀 

26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8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0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1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32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33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34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35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6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38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3. 메시지 

- 본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26절) 

® 

-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

었나요? 

® 

-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나요?(28절) 

® 

-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26~27절)을 읽고, 나의 삶에서 성령님이 중보하심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는지 

나눠보세요 

® 

- 28~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 

- 31~3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

까?”라고 질문합니다. 삶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 35~39절에서는 어떤 고난이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내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 어떤 믿음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기도생활, 두려움, 고난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

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8:26-39(구원의 확신) 

성도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확정된 은혜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확신 안에서 인내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대적하며 

송사하여 우리를 정죄하려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능히 이기며,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며, 설령 일부 알아서 이해하려고 해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갖 고통으로 내모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어떤 극한의 상황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간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 


